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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관 하지영
(Tel. 044-200-2135)

* 즉시 사용

황교안 총리, 리시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

- 한·랴오닝성간 우호협력 증진 및 실질협력 강화 합의

-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랴오닝성 차원의 단속 및 

어민 계도 강화 당부 

-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 문제 관련 한·랴오닝성간 

협력 강화

-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랴오닝성내 우리 교민들의 권익 보호 위한 

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 

□ 중국을 방문중(6.26-30)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6.30(목) 우리 총리로서는 

최초로 한반도와 가장 인접한 중국 동북3성(랴오닝성․지린성․헤이룽

장성) 지역의 중심지인 랴오닝성 선양을 방문, 리시(Li Xi, 李希) 랴오닝성

당서기를 접견하고 한·랴오닝성간 우호협력 증진 및 경제 등 실질협력 

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□ 황 총리는 한·중 관계가 9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

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, 금번 방문을 계기로 한·중 관계의 발전 추세에 

맞추어 한국과 지리·문화·정서적인 면에서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 및 

동북3성과의 관계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.

ㅇ 이에 대해, 리 서기는 수교 이래 한국 최고위급으로서 황 총리의 선양 

방문을 환영하며, 이번 방문을 통해 한·랴오닝성간 교류 증진 및 기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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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출 등 실질협력 확대, 문화·관광 분야 협력 증진을 적극 추진해

나가기를 희망하였다.

□ 황 총리와 리 서기는 작년말 한·중 FTA 발효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-

일대일로 등 양국 발전전략간 연계 협력이 한·랴오닝성간 협력 확대에 

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.

□ 아울러, 황 총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하여 랴오닝성 

차원에서도 단속 및 어민 계도·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,

리 서기는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랴오닝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

하고,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.

□ 황 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랴오닝성 정부도 UN 안보리 대북

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

하였으며, 리 서기는 랴오닝성 정부로서도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안보리

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하였다.

□ 황 총리는 다롄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 유해의 조속한 

발굴을 위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랴오닝성 정부의 적극적인

협조를 요청하고, 선양 한국 국제학교 건물 이전 등 교민 애로사항에 

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였으며, 리 서기는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토록

지시하겠다고 하였다.


